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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역의 시작: 성령
마가복음 1:12-13

오늘의 본문

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

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

마음열기와 찬양

추천 찬양: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/ 주가 일하시네

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, 소소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.

말씀 묵상하기

1. 광야 시험 당하신 내용이 왜 이렇게 짧은가?

마가복음은 세 가지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승리보다는,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사단의 공격도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

다. 사단은 지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시

작할 때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각오하고,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.

2.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가?

광야는 황폐하고, 고독하며,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을 상징합니다. 하나님은

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광야 길을 도우시지만, 그 길이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.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

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사명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.

3. 어떻게 해야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?

내 힘과 열정이 아닌 '오직 성령으로'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첫 사람 아담은 완벽한 에덴동산에서도 실패했으나, 예수님은 척

박한 광야에서 성령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,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

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.

삶의 적용과 깊은 나눔



적용 질문 1

나에게 찾아온 광야는 어디인가요? 나를 그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?

적용 질문 2

그 광야에서 최근 나를 찾아온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요?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

있습니까?

합심기도 제목

주님! 내게 허락하신 광야가 어디입니까? 이제 내가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.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소서!

주님! 이 광야에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.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

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!


